
1몰, 물질 확인하고 2220 쓰면 됩니다.

늘 그렇듯 증기 압력, 인력, 끓는점의 관계를 잘 기억해 둡시다. 전부 X가 ~~와 같은 문장이
므로 A가 맞는 순간 B, C는 반대로 틀립니다.



늘 나오던 HO  밀도 문제를 섞은 문제입니다.
ㄱ. 액체가 되었고, 최대 밀도가 되는 4도에서보다 작은     입니다.
ㄴ. 밀도의 역수이므로 반대로 (가)가 큽니다.
ㄷ. 분자 수는 HO  질량에 비례하고 밀도가 더 큰 (라)가 큽니다.

ㄱ. 면심입니다.
ㄴ. 분자 결정 맞습니다.
ㄷ. 면심은 4개 맞습니다.



ㄱ. 용액이 있는 B 쪽이 더 높습니다.
ㄴ. II의 용질 질량이 더 큰데 높이 차는 동일하므로 Y가 화학식량이 큽니다.
ㄷ. I에 비해 몰농도가 2배가 된 경우로 이럴 때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설 문제를 객관식으로 낸 적은 없었습니다. 같은 맞는 내용이라도 [학습 
내용]과 관련있고 [탐구 과정 및 결과]로 검증 가능한 것이 [가설]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답이
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면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1~5번까지를 간
단하게 다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맞는지’와 ‘검증 가능한 내용인지’를 위주로 
1~5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① 일단 HO같은 것이 있으니 틀린 선지기도 하고, 여기서는 수소 결합이 하나밖에 없으니 
검증도 불가능합니다.
② 실제로 맞는 내용이고, 이는 다른 수소 화합물에 비해 분산력이 낮음에도 끓는점이 높은 
것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③ 1번과 동일한 의미의 선지입니다.
④ 두 분자 모두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틀렸습니다.
⑤ 수소 결합이 하나밖에 없어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3기압 선을 그으면 고체, 기체로 확정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고 가 당연히 기체라
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림에서 가 액체, 가 고체일 수도 있습니다. 
ㄱ. 빨간 선과 만나는 온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ㄴ. 융해 곡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습
니다.
ㄷ. 고체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며 전부 고체로 변합니다.



ㄱ. A가 동안 두 번 반감되는 것에서 1차 반응이고 반감기는 입니다. 그동안 B의 증가량과 
4에 수렴하는 것에서   입니다.
ㄴ. 변화량을 직접 계산해도 되고, 1차 반응이고 반감기 한 번 지난 뒤이므로 맞습니다.
ㄷ. 1차 반응이고 반감기 2번 지난 후이므로 4배가 맞습니다.

좌우를 비교하여 상쇄되는 결합을 지우고 계산하면 최종 계산식은             입니다.



(가), (나)의 pH를 보고 빠르게 약산, 강염기임을 파악합시다. 각각의 선지 역시 강산/강염기, 
약산/약염기의 성질을 비교한 것 혹은 실수할 만한 부분으로 출제하였습니다.
① 강산일 때 해당하는 답입니다. 약산이므로  M입니다.
② 0.1M이지만 0.1L이므로 0.01몰입니다.

③ 0.2M에서   , 여기에 이온화도  ×  를 더 곱하면 ×    맞습니다.

④ (가)와 (나)에서 산, 염기의 몰수가   이므로 혼합 시   이 됩니다.
⑤ B는 구경꾼이온, A는 약염기가 되므로 액성은 약염기가 됩니다. 약염기와 강산의 차이입니
다.

같은 온도로 보정해주면 I은  , II는  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I과 II의 차이에서 A가   감소하였을 때 압력이    감소하

였으므로, 전부 B일 때는 압력   ×     , 전부 A일 때는 압력   ×    
로 답은 4번입니다.
이러한 선형성의 개념은 [2017.06.16.] 문항을 주제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ㄱ. 완충 용액의 정의상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 HA와 A 가 다 있어야 합니다. (X)
ㄴ. 적정 곡선 상 당연합니다. (O)
ㄷ. (다)가 완충 용액이니 그렇습니다. (O)



A와 C의 계수가 같다는 것에서 반응 전후 A, C의 몰수합이 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응 후에도 A, C 몰수합은 6이니 A의 몰분율에서 A, C 1, 5몰로 쓸 수 있고
다시 반응식을 거슬러 가면 A, B, C 몰수는 5, 2, 1몰입니다.

(가)의 A와 (나)의 B의 몰분율은  로 같지만 전체 압력이 각각 3, 1atm이므로 답은 3번입니

다.

14. 

용매, 용질의 관계를 늘 강조합니다. 퍼센트 농도가 곧 용매 질량 : 용질 질량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 : 용질 몰수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즉 퍼센트 농도 -> 몰
랄 농도로 변환할 때 분자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에서 4->10으로 2.5배 되는 것은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니다.

Y에서 퍼센트 농도 50%일 때 용매 : 용질 질량비   이고, 용매 질량 : 용질 몰수비는 용질 
질량비에 10을 곱한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용매 질량 : 용질 몰수비가   이므로 용매 : 용질 질량비는   , 

   ×   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손풀이의 화살표를 따라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용매, 용질이 전부 다른 그래프입니다. 용매만 다른 그래프부터 비교해줍시다.
ㄱ. 그래프의 기울기가 2배이니 맞습니다.
ㄴ. 증기 압력 내림은 몰분율에 비례하고, 이는 항상 2배보다 작다고 하였습니다.
ㄷ. 용매의 종류가 A로 바뀌는 데에서 2배, 용매의 양이 2배가 되는 것에서 × ÷   입니
다.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항입니다. B의 몰분율이 늘었는데 C의 부분 압력(몰수)가 감
소했다는 것은 반응이 적게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즉, 우측 그래프와 같은 상황으로 모든 A, 

B가 반응하는 몰분율인  를 기준으로    이고     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I에서는 

B가 전부 반응하고, II에서는 A가 전부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시험 볼 때에는 이 과정을 B가 더 많아졌는데 C가 적어졌네? 그럼 II는 A가 다 반응한 것일 
거고 I은 B가 다 반응한 것이겠네~ 정도의 생각만 하면 됩니다.
I에서 반응 전 B 기압이 반응 후 C 기압이 될 테니   이고, II에서 반응 전 A 

 기압이  기압이 될 것이므로 식을 풀어주면      로 답은 5번입니다.



계수 를 아는 방법으로는 평형 상수  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반응식에서 반응 전후 몰수 
비교를 해야 할텐데, 전자를 모르므로 후자의 방법으로 계수 를 알아내야 한다고 풀이를 시
작해야 합니다.
(B는 모르므로) A, C의 몰수에서 일차방정식     을 세우거나 직관을 이용하여 
반응 후 A, C가  몰임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러면 반응 후 B는 이므로   입니다.

반응 전 × ×    에서   임을 알 수 있고, (*B, C의 계수가 같으므로 항
이 소거됨을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반응 후에 대입하면  가 나옵니다.

17번과 비슷하게 반응식에서 몰수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일 때 3몰 -> 4몰로 1몰 증가하였으므로 반응식 계수에서 B가 1몰이고 C가 2몰, A
가 1몰입니다.
다음은 (다)인데, 부분 압력에서 A  B  C      이므로, A로 몰아 생각하면 초기 A 3몰 중 



반응 후 A는 2몰이 되고, B, C는 각각 0.5, 1몰입니다.
ㄱ. (나)->(다)에서 역반응으로 몰수가 감소하였는데 (  (-)), 부피는 그대로이므로 온도는 
증가하였고 (  (+)),   입니다.
(다)의 몰수를 먼저 구하지 않았다면 가 (+)인지 (-)인지 판단이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
든 (-)든  , 의 부호는 반대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되더라도 판단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둡시다.

ㄴ. 부피가 동일하니 몰수만으로 계산하면 쉽게  이 나옵니다.

ㄷ. 17번처럼 계산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몰수 합으로 비교하는 방법과 평형 

상수 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4몰과 3.5몰이니 쉽게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에서 

몰분율이  로 나오는 것에서 ㄷ의 답에는 분모 혹은 분자에는 7이 들어가야 함을 직관적으

로 이해하면 ㄷ을 틀렸다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평형 상수 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추가하진 않겠지만, 이를 다룬 문항이 
[2017.11.19.]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은 5번입니다.



→ →의 변화량을 비교하면   으로 농도 패턴을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반감기 
라고 답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1차 반응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러면 0초일 때    일 것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반응 초기와 반응 완결점을 생각합니다. 반응이 완결되면 초기 1기압에서 
1.8기압이 될 것이고, 반응물의 계수 2와 생성물의 계수 5에서   이 됨을 알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입니다.

반감이 두 번 된 이므로  을 곱하고, 계수비가 2배이므로    가 됩니다.

     입니다.

현장에서 잘 못 풀었어도 풀이 과정을 다시 돌이켜보면 딱히 어려운 발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반응식의 계수에서 계산하는 것을 막힘 없이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본
인만의 체계가 있고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험지는 전체적으로 그러함이 컨
셉입니다.



몰농도를 제시하긴 했지만 전부 1L로 제시되어 있어 사실상 몰농도가 몰수입니다. 만약 부피
가 1L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 문제로 [2021.06.20.]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ㄱ. 실린더에서 몰분율로 A, B 각각 
    

  몰입니다. 부피까지 고려하면 

   가 나옵니다. ㄱ의   는 부피를 고려하지 않은 답입니다.

ㄴ. 직관적으로  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분모, 분자에 3이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가능한 후보

를 생각해봅시다. 일차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이 정도는 직관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 이 문제는 합답형이므로    라고 제시된 값을 대입해서    가 맞는지 확인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ㄷ. 반응 전 왜 이런 숫자를 주었는지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제시된 그대로 대입해서 비교

해보면 됩니다. 총 3몰에서  몰이 된 상황은  몰 반응하여 A  , B  몰인 상황입니다. 

이때    로    보다 작으므로 정반응이 일어나며  몰보다 크게 됩니다.


